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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ML B 시범경기서 2타수 1안타…수비에선 송구 실책

등록 2026.03.03 10:09:15

[서울=뉴시스] 송성문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총액 1500만 달러(약 222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샌디에이고 유니폼 입은 송성문.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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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메이저리그(MLB) 개막 로스터 진입을 노리는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범경기에서 안

타 생산을 재개했다.

송성문은 3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슬래틱스와의 2026 MLB 시범경기에 7번 타자 3루

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침묵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던 송성문은 이날 다시 안타를 때려냈다.

송성문의 시범경기 타율은 0.167에서 0.214(14타수 3안타)로 올랐다.



송성문은 2회말 2사 3루에서 오른손 선발 투수 메이슨 바넷을 상대로 삼구 삼진을 당했다.

3회초에는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팀이 0-5로 끌려가던 3회초 2사 1, 3루에서 주니오르 페레스의 땅볼을 잡은 송성문은 1루에 송구했으나 벗어나며 3루 주자의

득점을 허용했다.

5회말 다시 타석에 선 송성문은 1사 1루에서 우완 루이스 메디나의 시속 97.6마일(약 157.1㎞) 초구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

를 만들었다.

이후 메디나의 폭투를 틈타 2루에 안착한 송성문은 프레디 페르민의 내야 땅볼 때 3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 타자 제이크 크로

넨워스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송성문은 5회말이 끝난 뒤 클레이 던간과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샌디에이고는 애슬레틱스에 2-7로 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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